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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ngitudin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ectiveness 

of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study used the data of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 (MAPS). Of the six 

years of data from the 1st survey (elementary grade 4 students) in 2011 to the 6th survey (3r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in 2016, this study employed and analyzed the data from year 2012 (2nd

survey, fifth graders), year 2014 (4th survey, 1st year middle school students), and year 2016 (6th

survey, 3r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apply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to examin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

‐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ing 

effectiveness of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autoregressive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with the 

passage of time. Second, the parenting effectiveness of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t the previous 

tim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cross‐lagged effect on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t a later time. Third, the self‐esteem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t the previous time at the previous tim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the positive (+) direction on the cross‐lagged effect affecting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t a later time.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cross‐lagged effect of the 

parenting effectiveness of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greater than the cross‐lagged effect of self‐esteem on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longitudinal data are used to verify the 

causal orientation between three variables over tim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ectiveness of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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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

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자료는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2011년 1차(초등학교 4학년)에서 2016년 6차(중학교 3학년)까지 총 6차년에 걸친 데이터 

중, 본 연구에서는 2012년(2차, 초등학교 5학년), 2014년(4차, 중학교 1학년), 2016년(6차, 중학교 3

학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자기

회귀효과는 각각 시간의 흐름에도 지속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

전 시점의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는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교차

지연효과는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다문화가정 부모

의 부모효능감은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의 영향력이 다문화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

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 변인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검증하는데 연구

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

I. Introduction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해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의 적응을 돕고 한국사회의 대응방식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2010년 

「1차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수립, 2012년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수립, 2014년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마련, 2017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의 수립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사회 정착기간이 장기

화되고 가족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유

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여건을 촘촘하게 마련해 나가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특유의 순혈주의 문화는 다문화가정의 증

가에 따른 다양한 인구학적 구성에 있어 그다지 관대하지 

못하다. 결혼이민의 배경을 가진 부모의 한국사회의 적응

문제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민족적 정

체성 혼란과 함께 학교생활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현

상에 노출되어 있다[1][2].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녀는 한국말이 서투른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인하여 언어 소통의 어려움, 외모와 

피부색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

존감과 성취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4]. 한

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적응 현상은 위험한 외부요인

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보호요인‘을 키워줌으로써 성

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즉, 이러한 보호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효능감 

등이 있으며, 청소년 자신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등이 

있으며,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사회적지지, 또래와의 관

계 등이 있다[1][5-6].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부모, 

교사, 또래친구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정의 높

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교사와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7].  

기존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부모세대만을 분리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세대

에 대한 연구는 차별과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학교부적응, 

우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많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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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부모세대와의 관계에

서 생겨나는 정서적 지원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사시점의 횡

단적 자료에 나타난 결과보다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이해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적 분

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가족관련 요인으로 

부모효능감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요인으로 자아존

중감을 설정하고, 이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 다

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는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

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취동

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4: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II. Theoretical Background

1. Parenting Efficacy

부모효능감은 Bandura(1982)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바탕

을 둔 개념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이나 판단

을 말한다[1]. 부모효능감은 개개인의 분리된 별개의 변인이

기보다는 가정이라는 독특한 상황과 관련하여 잘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목적 달성과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이다. 이와 더불어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면

서 발생하는 자녀와의 문제 등도 훌륭히 대처할 수 있는 부모

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각을 의미한다[8].

따라서 부모효능감은 부모 스스로 자녀의 행동과 발달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9-10]. 효능감은 과거 비슷한 분야에서 성취경험이나 타

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이나 모방으로 생겨나며, 부모효능

감은 직접적으로는 적절한 부모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 또

는 간접적인 관찰을 통한  부모역할 경험 등의 방식으로도 

증진될 수 있다[11]. 

선행연구에서도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습케어 형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긍정적 통제를 거쳐 청소년

의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를 감소시켜 학교적응 수준

을 높인다고 보고 하였다[8-9][12]. 또한 김순규(2012)의 

연구에서는 아동과 부모가 만족스러운 긍정적 관계를 유

지하고 부모의 격려와 지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13].

2. Self Esteem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

끼는 것을 의미한다[14-15]. 자아존중감은 인간행동의 기

본적인 동기이자 사회심리적 적응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6-17]. Banks(1984)는 자

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나 자아존중감이 타인을 

존중하고 편견 없는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전제조건이

라고 하였다[18].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사회화 과정서 성공이나 실패경

험,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

변적 마음상태이다[19]. 즉, 자아존중감은 타인이나 집단

의 반응을 통해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정도를 감

지하고 이를 조절하는 개념의 가변성을 지닌다[1].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에게는 긍정

적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유발되고 높은 성취동기를 가

지도록 하며, 이를 통해 보다 높은 활동력을 가지고 더 나

은 수행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동기 유발요인이라고 하였

다[20]. 따라서 가정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축적된 긍정적

인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

고, 사회화 과정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

향요인이 되고 있다[3].

3. Achievement Motivation

성취동기는 Murray(1938)가 처음 소개한 인간의 동기 체

계 중 하나로, 어려운 일을 이루려는 욕망, 장애물을 극복하

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하려는 욕망, 자기 자신을 능가하려는 

욕망, 타인과 경쟁하고 그늘 능가하려는 욕망을 의미한다

[21]. 또한, 성취동기는 오로지 자신의 노력을 통해 가치 있고 

중요한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수한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20][22]. 

일반적으로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의미가 있고 도전

할만한 가치가 있는 과업을 보다 잘 수행해낸다. 또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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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취에 따른 외적인 보상보다는 성취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와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미

래에 얻게 될 성취만족을 기대하며 꾸준히 노력한다[21].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자녀관계, 교사관계, 자아존중감 등으로 분석되었다

[20-21][23]. 특히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경우

는 부모-자녀관계가 고등학생에 비교해 성취동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3].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비록 사회적 지지가 낮게 지각하여도 성취동기가 높

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21].

III. The Research Method

1. Analytical data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MAPS 데이터는 조사 첫해인 2011년 당시 초

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를 대상으로 1,625가구(학생 1,635명, 학부모 1,615명)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2차, 초등학

교 5학년), 2014년(4차, 중학교 1학년), 2016년(6차, 중학

교 3학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Research model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세 변수 간에는 상호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

다.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해당

하는 다문화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의 지속 양상과 상호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자기회귀 교차지

연 모형을 검증해야 할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 Measuring tools

본 연구의 잠재변수는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성취

동기이다. 부모효능감 척도는 9문항에 5점 척도로 구성되

었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2차, 4차, 6차년도에 걸쳐 요

인적재치가 모두 기준치(B=0.5)보다 큰 4문항을 최종 선별

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4문항에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확

인적 요인분석결과 2차, 4차, 6차년도에 걸쳐 요인적재치

가 모두 기준치(B=0.5)보다 크게 분석되었다. 

성취동기 척도는  8문항에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2차, 4차, 6차년도에 걸쳐 각 문항들이 상이한 

요인값을 나타내 요인값이 낮은 2개 문항을 제외하고 하위집

단 간에 표준하 요인적재량 평균이 비슷하게 요인 묶음방법

(factor-parceling approach)을 적용하여 3문항씩 2개의 

하위집단으로 최종 항목묶음을 실시하였다[24-25].

4. Analysis method

본 연구는 자료의 점검과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SPSS 

18.0과 AMOS 25.0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점검 단계에서 자

료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

술통계,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는 최대우도추정(MLE) 방

식으로 χ2 통계량과 함께 TLI, CFI, RMESA 등의 적합도 

지수를 계산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검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IV. Results of the study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본격적인 모형 검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

들의 기술통계치 및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부모효능감2차, 부모효능감4차, 부모효능감6차 동일변

수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자아

존중감2차, 자아존중감4차, 자아존중감6차 동일변수 간에

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성취동기2

차, 성취동기4차, 성취동기6차 동일변수 간에는 유의한 정

(+)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3개 시점의 부모효능감과 

3개 시점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에도 유의한 정(+)

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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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1

(2) .508** 1

(3) .450** .553** 1

(4) .196** .166** .159** 1

(5) .069* .141** .120** .426** 1

(6) .102** .152** .198** .369** .478** 1

(7) .170** .168** .100** .525** .264** .223** 1

(8) .069* .155** .141** .305** .525** .338** .376** 1

(9) .086** .171** .215** .242** .324** .545** .270** .422** 1

Mean 13.61 13.44 13.26 12.67 12.80 12.56 17.48 17.94 18.20

S.D. 2.67 2.66 2.68 2.19 2.14 2.19 3.08 3.11 2.98

Skewness -.240 -.192 -.046 -.252 -.145 -.117 -.282 -.012 -.089

Kurtosis .192 .345 .262 -.165 -.396 -.001 .645 .119 .608

*p<.05, **p<.01 

(1)Parenting efficacy 2nd, (2)Parenting efficacy 4th, (3)Parenting efficacy 6th, (4)Self esteem 2nd, (5)Self esteem 4th, (6)Self 

esteem 6th, (7)Achievement motivation 2nd, (8)Achievement motivation 4th, (9)Achievement motivation 6th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easured Variables

부모효능감 평균은 3개 시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으로 변화가 거의 없고, 자아존중감 평균도 3개 시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변화가 거의 없고, 성취동기 평

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각각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료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성

취동기 변인 모두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았고 첨도

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

였다[25-26].

부모효능감 신뢰도는 ronbach’α=0.784∼.820으로 분

석되었다. 자아존중감 신뢰도는  ronbach’α=0.793∼.831

으로 분석되었다.  성취동기 신뢰도는 ronbach’α=0.883

∼.891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는 모두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2.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호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측정동일성, 경로동

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그것이다[1][27].

모형은 총 13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 기저모형(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모형 2: 모형 1에 추가하여 부모효능감의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치(a1, a2, a3)가 3개의 조사 시점에서 모두 동일

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3: 모형 2에 추가하여 자아존중감의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치(b1, b2, b3)가 3개의 조사시점에서 모두 동일

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4: 모형 3에 추가하여 성취동기의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치(c1)가 3개의 조사시점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제

약을 가한 모형

모형 5: 모형 4에 추가하여 부모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

(A)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6: 모형 5에 추가하여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계수

(B)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7: 모형 6에 추가하여 성취동기의 자기회귀계수(C)

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8: 모형 7에 추가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효능감

의 교차회귀계수(D)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9: 모형8에 추가하여 성취동기에 대한 자아존중감

의 교차회귀계수(E)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0: 모형 9에 추가하여 성취동기에 대한 부모효능

감의 교차회귀계수(F)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1: 모형 10에 추가하여 부모효능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오차공분산(G)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2: 모형 11에 추가하여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간의 오차공분산(H)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3: 모형 12에 추가하여 부모효능감과 성취동기 

간의 오차공분산(I)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위에 제시된 모형들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하여 

모형 1부터 모형 13까지 순차적으로 두 개의 모형씩 비교

했는데, 이 13개의 모형이 서로 내포된 관계이므로 모형 

비교를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조). 

그런데  χ2 검증과 유사하게 χ2 차이 검증도 표본 크기에 

민감성을 보여 미세한 차이에도 모형 간의 차이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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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무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 모형 비교에 있어서 χ2 

통계량 외에 적합도 지수 중 TLI, CFI, RMSEA 값을 함께 

고려하였다. TLI와 CFI가 0.90 이상이면, 그리고 RMSEA

가 0.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라고 해석하였다[28-29]. 

따라서 적합도 지수가 더 양호하고 자유도가 가장 큰 모형 

13이 우수한 모형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Model X2 df TLI CFI
RESEA

(90% CI)
△X2 △df

△

CFI

Mo1
1657.817

***
357 .923 .941

0.047

(0.045∼

0.050)

Mo2
1669.140

***
363 .924 .940

0.047

(0.045∼

0.049)

11.323 6 -.001

Mo3
1671.271

***
369 .925 .941

0.046

(0.044∼

0.049)

2.131 6 .001

Mo4
1672.418

***
371 .926 .941

0.046

(0.044∼

0.049)

1.147 2 0

Mo5
1674.773

***
372 .926 .941

0.046

(0.044∼

0.049)

2.355 1 0

Mo6
1676.305

***
373 .926 .940

0.046

(0.044∼

0.049)

1.532 1 -.001

Mo7
1676.384

***
374 .926 .941

0.046

(0.044∼

0.048)

0.079 1 .001

Mo8
1682.145

***
375 .926 .940

0.046

(0.044∼

0.048)

5.761

*
1 -.001

Mo9
1702.370

***
377 .925 .939

0.046

(0.044∼

0.049)

20.225

***
2 -.001

Mo10
1705.251

***
378 .925 .939

0.046

(0.044∼

0.049)

2.881 1 0

Mo11
1705.273

***
379 .925 .939

0.046

(0.044∼

0.049)

0.022 1 0

Mo12
1705.793

***
380 .926 .939

0.046

(0.044∼

0.048)

0.520 1 0

Mo13
1706.084

***
381 .926 .939

0.046

(0.044∼

0.048)

0.291 1 0

*p<.05, ***p<.001

Table 2. Comparison of the goodness-of-fit of 

regression delay model between parenting efficacy,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최종 연구모형인 모형 13의 구조모형 추정치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Path B S.E. B C.R.

Parenting 

efficacy 

2nd

→

Parenting 

efficacy 

4th

.639

***
.019

.627

***
33.851

Parenting 

efficacy 

4th

→

Parenting 

efficacy 

6th

.639

***
.019

.645

***
33.857

Self 

esteem 

2nd

→

Self 

esteem 

4th

.439

***
.018

.441

***
23.771

Self 

esteem 

4th

→

Self 

esteem 

6th

.439

***
.018

.436

***
23.771

Achievem

entmotiva

tion 2nd

→

Achievem

entmotiva

tion 4th

.387

***
.017

.383

***
22.404

Achievem

entmotiva

tion 4th

→

Achievem

entmotiva

tion 6th

.387

***
.017

.408

***
22.404

Parenting 

efficacy 

2nd

→

Self 

esteem 

4th

.028

*
.013

.044

*
2.170

Parenting 

efficacy 

4th

→

Self 

esteem 

6th

.028

*
.013

.045

*
2.170

Parenting 

efficacy 

2nd

→

Achievem

entmotiva

tion 4th

.135

***
.041

.064

***
3.292

Parenting 

efficacy 

4th

→

Achievem

entmotiva

tion 6th

.135

***
.041

.069

***
3.292

Self 

esteem 

2nd

→

Achievem

entmotiva

tion 4th

.094

***
.006

.028

***
15.375

Self 

esteem 

4th

→

Achievem

entmotiva

tion 6th

.094

***
.006

.030

***
15.375

*p<.05, ***p<.001

Table 3. Estimation of Structural Model of Final 

Research Model

자기회귀계수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각각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지속적인 상호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시간의 흐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이후 시

점의 부모효능감(B=.627, B=.645, p<.001)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은 시간의 흐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B=.441, B=.436,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시간의 흐름에도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치며 이전 시점의 성취동기는 이후 시점의 성취동기

(B=.383, B=.408,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에 따른 안정성에 있어 다문화가정 부모

의 부모효능감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보

다 안정도 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교차회귀계수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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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시점의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B=.044, B=.045, p<.05)과 성취동기(B=.064, B=.069, 

p<.001)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이전 시점의 다

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성

취동기(B=.028, B=.030, p<.001)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이전 시점의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높을수

록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

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

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의 영향력이 다문화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의 영향력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 및 구조회귀계수는 <Fig 

2.>와 같다.

Fig. 2. Structure model path diagram of final research model

V. Conclusions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 다문화가

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과 성취동기 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호영향의 인과적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

연 모형을 적용하여 세 변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검증

하였다.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 전기로 이행하는 과정의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량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

로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데이터 2011년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중 2차년도(초등학교 5학년), 4차년도(중학교 

1학년), 6차년도(중학교 3학년)에 걸친 종단자료를 활용하

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

모효능감 평균은 3개 시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변화가 거의 없고, 자아존중감 평균도 3개 시점에서 비교

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변화가 거의 없고, 성취동기 평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선행연구[23]에서 주장한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접어

들면 부모의 영향력보다 교사,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커지

면서 성취동기 또한 높아진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모

효능감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각각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정성을 자기회귀계수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전 시점

의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이후 시점의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자기회귀효과는 모두 유의미

한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이전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높은 

경우 이후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의미로, 이전 시점의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킨다면 이후 시점

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

계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3]. 

셋째, 연구문제 3과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이 성취동기에 각각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안정성을 자기

회귀계수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자기회

귀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이후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

의 성취동기가 높다는 의미로,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면 이후 시점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지지한다[20].

넷째,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모

효능감이 성취동기에 각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을 자

기회귀계수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이후 시점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자기

회귀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 부

모의 부모효능감이 높은 경우 이후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

의 성취동기가 높다는 의미로, 이전 시점의 부모효능감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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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킨다면 이후 시점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모효능감은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

과 정서를 개선하려는 성취동기를 강화하는 변인이라는 주

장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30].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

중감과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을 볼 때, 다문화가정 부모에 대한 부모효능감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부모와 청소년이 함

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다문화가정 

정책은 한국문화이해와 의사소통능력 발달을 위한 언어교

육 프로그램과 같이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한국사회에 적

응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1차적인 정책들이 우선하였다. 그

러나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을 지속적으로 고취시

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적응정책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동등한 한국시민으로 활동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지역사회, 나아가 정

부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1][9].

둘째,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

점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을 

볼 때,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와 유대관계 강화와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교류를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이 가치 있음을 새롭게 지각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15][20].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교의 교사와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교사는 다문화청

소년의 잠재된 능력을 찾아내고 계발할 수 있는 능력과 역

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다문화청소

년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특정한 조사연도의 횡단적 시점에서 일방향의 관

계를 규명했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부모와 청소년을 동

시에 포함한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세 변인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

를 위한 의미 있는 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

완점들이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

기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관련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점

이다. 예를 들어, 교사관계, 또래관계, 차별경험 등의 변인

들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으

로 본 패널의 설문대상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로 

한정되어 있어 부모의 성별요인, 부모의 출신국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영향력을 분석

하는 세분화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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